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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발간사

 생소할 수 있는 ‘존재론’이란 사실 실질적이고 소박한 뜻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존

재가 어떤 원리로 ‘자신이 자기가 됨’을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 이해입니다. 자연

은 이것에 관한 최고의 교사로서, 138억 년의 근본적이며 실천적 지혜를 단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원이므로 자연 원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통하는 깊이와 

넓이를 가집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비전입니다.

 이 자연의 지혜를 실증적 방법으로 엄밀하게 연구한 과학의 으뜸은 ‘물리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직관적인 간결함과 정밀한 논리를 함께 가집니다. 이러한 물리학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물리학적 이해가 인간 지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물리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하며, 과학은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Publisher's Note

‘Ontology’, which may sound unfamiliar, actually has a practical and simple 
meaning. It i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by which all beings in the 
world ‘become themselves’. Nature is the best teacher in this regard, having 
trained fundamental and practical wisdom over 13.8 billion years. Since humans 
are also part of nature, the principles of nature have depth and breadth that 
apply to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Understanding this has been our 
long-standing vision. The best science that strictly studies this wisdom of nature 
using empirical methods is ‘physics’. Physics combines intuitive simplicity and 
precise logic. The development of physic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Understanding physics leads to the growth of human 
wisdom. Therefore, physics should continue to develop, and science should be 
widely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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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물리학에서 세 가지 주된 요소는 시간과 공간과 질량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

간과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이 기본 요소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것은 물리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자연 중력론'을 연구한 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본적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자장론에 입각한 공간의 실체는 뜻밖의 발견을 주었다. 공간이 사실상 우주

의 중심이며 모체라는 사실이다. 중력도 질량 보다 공간의 속성이라는 발견이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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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간론

 존재하는 것은 인과론적으로 입증될 수가 있다. 먼저 물리적 기반이 없는 것은 실체가 없

다. 물리적 기반이 있다 해도 충분치 못하면 존립을 보장받지 못한다. 존재는 지속성과 안정

성과 항상성을 늘 요구받는다. 또 존재의 실존은 공간 속에서 늘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5

알고자 하는 존재는 그가 가진 물질 기반의 패턴분석으로 대부분 해석되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원리 속에서도 물리적 시간의 존재 여부를 발견할 수가 있다.

시간은 실재하는가?

 1. 시간은 물질과 공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제나 발견된다. 이것은 물리 세계에 당연히 10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은 시간이 만든 현상이 

아니라 질량과 공간의 속성이다. 이 지점이 시간의 실존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첫 번째 관문

이다.

 2. 시간은 필연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매개물도 아니다. 질량과 공간이 

그들의 요구로 필요할 때만 소용되고 이때 측정할 수 있는 계측량이다. 정확히 말해서 시간15

은 물리량이 아니라 계산값이다. 계측이 필요가 없다면 시간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시간

은 현재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변환을 위해 소요 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시간은 현

재다. 에너지 변환을 위해 소요 되는 시간도 시간의 속성이 아니라 질량에너지와 공간의 속

성이다.

 3. 시간의 비 실체론에는 근본적인 증거가 있다. 시간은 양자론적 세계의 ‘존재 요건’인 질20

량도 에너지도 없다. 또한 물리적 공간 좌표도 늘 불분명하다. 분명한 공간상의 존재성을 확

인할 수가 없다. 인간의 관념에 따른 유동적인 좌표만 있을 뿐이다.

 4. 양자론의 이론들은 대부분 시간과 무관하며 시간 차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

다.

 5. 우리가 시간에 부여한 물리적 차원과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것이 아니라 공간과 25

질량에너지의 고유 속성이라는 것이다. 변화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질량에너

지와 공간에서 온다. 아침은 시간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떠오르는 태양

이 가져온다.

 6.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에 있어 실체로 대접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삶

이 시간에 매우 의존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기회와 위험에 대한 예측을 준30

다는 기대 때문이다. 과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기회와 위험은 시간이 아니

라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객관주의를 앞세우는 과학은 이러한 인간의 ‘주관성’을 포섭

하지 못한다.

 7.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투사이며, 현재가 우리가 좌표 하는 진정한 세계다. 시간

의 실체성에 대해서 철학적 과학적 논의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결론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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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유일한 소유 시간

 인간에게 유일한 소유는 시간이다. 자신의 시간은 오직 자신만이 가지는 소유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간이 소중하고 시간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시5

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인간사회에 부재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권력은 비 실체인 시

간을 통해 실체인 공간을 통제하려 하기 쉽다. 시간 개념을 모두가 분명히 가지는 일은 개인

의 삶은 물론이며, 사회적 균형에도 공헌하는 일이 된다.

시간과 아인슈타인의 이론10

 1. 빛의 등 속성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자연 원리에 맞

지 않다. 빛은 일반적 물리 법칙을 따를 뿐이다.

 2. 아인슈타인 이론은 물리적 기본 척도로 빛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빛은 예외

가 없는 일반적 존재이다. 그는 빛이 등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왜 등속성 가

지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이론에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의 과학적 방법은 15

현상을 남달리 깊이 이야기할 뿐, 원인을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3 빛이 등속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질량을 갖지 않는 데 있다. 질량을 갖지 않으므로 다양

한 중력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전자기파의 

일반적 성질이다. 빛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존재는 자연 원리 속에 평등하다.

 5. 그의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는 그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존재론적 발견이다. 20

 6. 시공간이 곡률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적 발상이지만, 곡률은 본질적으로 공간이 가지는 

특성이지 시간과는 무관하다. 

 7. 시간 개념은 오묘한 데가 있어 그의 유혹에는 천재적 과학자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8. 일반 상대성이론의 ADM 공식화는 시공간이 꼭 일체가 아닐 수가 있음을 말해 준다. 시

공간의 분리가 오히려 계산을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ADM 공식화를 통한 해25

밀턴 역학의 표현은 시공간의 비 일체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1. 해밀턴 방정식의 운동과 시간 차원의 분리

 일반화된 좌표의 속도와 일반화된 운동량의 변화율은 시간과는 무관하다. 이를 확인하고 입30

증하는 데는 해밀턴 방정식이 유용하다. 시간은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변화

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 좌표의 시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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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은 일반화 좌표 의 변화율이 해밀토니안 를 일반화 운동량 에 대해 편미분

한 값과 같음을 나타낸다.

일반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이 방정식은 일반화 운동량 의 변화율이 해밀토니안 를 일반화 좌표 에 대해 편미분

한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음을 나타낸다.5

 해밀턴 방정식은 시간에 따라 시스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시간을 

긴밀하게 다룬다. 사용자도 시간의 흐름에 촉각을 세운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시간과 

시스템이 서로 무관하게 분리된 것임을 말해 준다. 해밀턴 방정식은 시스템과는 무관한 ‘시

간’을 척도로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음을 말해준다.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 10

자체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일반 상대성이론에서의 시간 : ADM 공식화 

 일반 상대성이론의 해석에는 ‘ADM 공식화’가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시공간을 공간과 시간

으로 분리하여,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밀접한 15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내용을 보면 그 반대이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해밀

턴 역학적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무관하게 분리된 것임을 말한다. 

 ADM 공식화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복잡할 수 있는 계산을 더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ADM 

정식화에서는 시공간을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분리하여, 공간을 


 로 표현하고 시

간 축을 따라 변화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시공간 계량 은,20

  
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식을 통해 시

공간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분리하여 볼 수 있다. ‘lapse function  ’ 는 시간 축을 따라 

각 공간 단면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shift vector’는 공간 좌표의 이동

을 제어하여 공간 구조 자체의 변화를 보여준다. 는 공간 계량으로


상에서 공간적 거

리 요소를 정의한다. 따라서 ADM 공식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독립된 요소로 작용25

하며, 시간은 단지 공간의 변화율을 기록하는 기준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은 시공간이 하나

의 밀접한 연관 구조가 아닌, 각각 독립적인 차원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해밀토니언 기계적 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3. 양자론에서의 시간 : 양자론과 양자장론 Quantum Field Theor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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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론 전반에서 시간 개념은 불분명하며 비중이 별로 없다. 양자론은 대부분 에너지 밀도

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표시된다. 슈뢰딩거 방정식은 파동 함수의 공간 분포와 에너지 상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양자장론에서는 입자의 생성과 소멸 등의 상호작용을 에너지 밀도

와 공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것은 방정식 구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대성이론과 성공적인 통합 사례로 꼽히는 디랙방정식도 계산이 복잡한 시간 의존 디랙방5

정식


 ·  보다, 시간 독립 디랙방정식·  

이 주로 쓰인다. 양자장론에서는 진공 에너지와 양자 요동 방정식   




이나, 

에너지 밀도 함수   



∇


에서도 시간 차원은 본질적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양자 현상이 시간 변동이 아닌 공간적 구조와 에너지장에 본질적으로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10

 우리는 양자적 미시 세계에서도 자연의 시간 의존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우주공간은 국소적 에너지 밀도와 온도 차이 외에는 전체적으로 균질하고 등방성을 가진다고 파

악되고 있다. 우주에는 질량에너지와 공간 운동만이 있을 뿐, 시간의 독자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물리적 시간은 없으며, 시간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15

 

III. 공간론

 우주공간은 거의 진공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다. 여기에 큰 질량을 가진 거대한 구체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형태의 20

원운동을 초기값으로 하여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이 공간은 추가적인 외부의 에너지 개입 없

이도 상호작용 속에 운동하는 ‘자연 동역학 시스템’을 이룰 수가 있다. 특히 양자장론이 말

하는 우주공간은 매우 이상적인 유체적 공간이다. 우주공간의 매우 낮은 온도와 밀도로 있어 

에너지의 보관, 이동, 변환, 복사를 최고의 효율로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적 논의는 질량에너지 중심이었고, 다음은 실체가 없는 시간이며, 공25

간을 진공인 허공으로 간주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우주에서 주인은 공간이

다. 놀랍게도 인간은 이러한 공간의 우주적 지위를 거의 모르고 있다. 

 빅뱅 이론에서도 처음 생긴 것은 공간이었고 거기서 물질세계를 이루는 질량에너지가 생겨

났다. 공간은 우주의 모태로서 지금도 여전히 거대한 침묵으로 존재한다. 새롭게 발견한 ‘우

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우리가 이미 우주의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말한다. 다만 30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식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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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의 주인은 공간이며 중력은 공간의 도구이다

 ‘종체론적 세계 인식’은 기존 중력장 중심의 인식과는 차원이 다른 근원적 우주를 알게 한

다. 보통 물질은 우주공간에 탄생하는 순간 ‘Position energy(+)’가 생긴다. 따라서 보통물

질의 거대한 규모만큼 ‘Position energy’도 큰 규모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5

을 계산하지 못해 암흑 물질 에너지로 부를 뿐이다.

(+)중력의 공간

 ‘자연 중력론’은 베일에 싸여 있던 중력을 명확히 설명한다. 밀도가 높은 은하 공간 속 거

대 질량체들은 자신이 획득한 Position energy를 잠재 에너지로 공간 속에 비축하여 운동

한다.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았던 우주의 본원적 에너지다. 10

모든 에너지는 이러한 Position energy의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우주 에너지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에너지

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중력의 공간

 우주는 질량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자기가 속한 ‘중심 질량체’에 의존15

하는 구조다. 즉 인간이면 그는 지구이고, 지구이면 그는 태양이다. 인간은 지구 안에 존재

했기 때문에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를 늦게야 발견했다. 크고 작은 질량체 모두는 우주

공간 Position energy(+)를 가지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력에너지(-)를 동시에 가진다. 

 (+)와 (-)의 에너지가 종합된 ‘자연 중력 시스템’은 미소한 질량체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공

통을 가지는 우주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시스템의 절반인 (-) 중력 시스20

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의 중력 세계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시간을 바르게 정의하면, 공간은 시간의 베일을 벗고 뚜렷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공간의 정

의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론이 풍부하게 연구해 놓아 별로 어려움이 없다. 또 양자론과 입

자 물리학은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한다. 

 공간은 밀도가 매우 희박한 거대 유동체로 탄성을 지닌 닫힌 공간의 에너지 장이다. 공간의 25

이같은 특성은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을 위해서도 절대 유리한 환경이다. 우주공간은 극히 

낮은 온도 희박한 밀도는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으며, 필요한 상호작용

을 완전한 효율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량에너지의 특성은 그들이 단순한 질료가 아

니라, 스스로 가장 효율적 경로를 찾아 자기 구성을 이루는 존재임을 말한다.

30

2. 공간해석과 에너지 밀도 기반의 동역학  

 중력의 본질은 질량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공간의 응축 Cohesion 운동’이다. 우주공간

의 밀도는 매우 낮아 허공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것은 인간 중심의 생각이다. 우주의 임계

밀도의 값은 대략 9×10-27kg/m3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우주 평균치일 뿐 은하 세계의 

평균 밀도는 3.8×10-22kg/m3로 우주 평균과는 42,200배나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은 우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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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동적 공간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공간의 응축 운동을 중력의 

본질로 보면 이러한 접근은 중력에 관한 근본적 이해로 다가서는 것이다.

①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

 우리가 가지는 중력은 우주공간의 에너지 밀도와 질량체인 지구의 에너지 밀도가 공간을 

응축하여 (+)와 (-) 잠재 에너지를 생성하여 생긴 것이다. 이는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으로 입5

증할 수 있다.

Ÿ 우주공간의 질량 밀도

 : 탄성적 Position energy,   ··

Ÿ 지구의 질량 밀도 

: 응축적 중력에너지,   ··10

 · ,  비례 상수 

 ·  우주공간의 질량 밀도

 ·  지구의 질량 밀도

 ·  지구의 부피

여기서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15

Ÿ 

Ÿ ····

 ·  





 · 비례 상수   는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다.

 ·        *참고: 임계밀도 ≈    20

 ·          

는 방정식에서 상쇄된다. 이에 따라 밀도 기반 방정식으로부터 중력가속도와 중력상수

를 구할 수가 있다.

Ÿ 중력가속도

 · 지구 : ≈25

 · 목성 : ≈

Ÿ 중력상수 G 유도  

 · 지구 : 




=6.644×10-11 m³s⁻²kg⁻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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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성 :  




=6.669×10-11 m³s⁻²kg⁻¹
 ·  = 6.67430×10-11 m³s⁻²kg⁻¹
이를 바탕으로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 :

   ·· ··5

위와 같이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의 진리성을 검증할 수가 있다. 

② 고전역학과 상대성이론 기반 중력방정식

공간 밀도 개념의 중력 시스템은 기존 고전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도 입증할 수가 있다.

  









 10

· 



  공간압축률, 가 질량에너지 밀도를 상승시켜 중력을 발생시킨다. 는 

질량에너지 밀도 ρ와 거리 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이때, 

·  



에서,  

′ 



′ 











로 표현될 

수 있다.

 방정식은 두 질량체 사이의 거리 가 ‘공간 압축’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 15

즉 ′은 공간 압축 후의 압축된 거리를 나타낸다. 공간 압축과 에너지 밀도 상승이 중력의 

실체임을 나타낸다. 공간 압축에 따라, 두 질량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질량에너지 밀도 

상승은 중력이 발생시킨다. 이것은 해밀턴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이 해밀토니안에서 중력상수와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지구와 목성의 평균 20

밀도와 반지름을 사용하여 각 행성의 중력상수와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 지구 : 



≈×로부터 중력상수 G≈6.674×10-11 와 중력 가속도 g≈

9.81가 구해진다.

· 목성: 



≈× 로부터 중력상수 : G≈6.674×10-11 와 중력 가속도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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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구해질 수 있다.

 상대성이론의 공간 압축률   



은 중력의 본질이 공간이 가진 질량에너지의 

밀도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기반 중력방정식5

 새롭게 제안된 Position energy는 지금까지 발견한 중력 개념을 종합한 ‘자연 중력 시스

템’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고전역학을 계승하고, 공간 Position energy 항과 밀

도 항를 확장하여 종합한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 고전적 운동 항이다.  은 물체의 질량,  는 속도10

. 


 기존 중력에너지 항(-)으로, 는 중력 상수, 은 중심 질량체의 질량, 은 

물체의 질량,  은 질량체 간의 거리 

.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항으로, 해당 공간의 암흑 물질과 암흑에너지

의 양을 종합해 계산할 수 있다. 는 우주 보통 물질, m은 개별 질량체, R은 우주 반경

이다. 15

·  

  
 Position energy(+)인 암흑 물질 에너지와 중력에너지의 비율

을 보여준다.

·  밀도 항은 다차원의 에너지 필드로 연결되며 이 방정식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가 있다. 

  










20

 이것은 정밀한 질량 밀도 분석을 요하는 은하 운동의 천체공간, 암흑 물질의 규명과 계산, 

상대성이론의 공간 곡률 대체 분석, 유체 역학, 양자역학의 에너지 필드 분석으로 연결될 수

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과 밀도와 에너지 필드는 같은 본질의 개념이다. 

3.1 Natural Gravitation and Space Dynamics Equilibrium25

 개별 질량체는 우주공간에서 탄생함으로써 (+)와 (-)의 두 가지 에너지를 얻는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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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지지해 주는 ‘Position energy’와 중력장에 편입해 질량체 운동을 안정시키고 

정확히 작동하게 하는 ‘중력에너지’다. 이 둘은 개별 질량체가 가지는 활력과 self 제어

력을 보여준다. 자체 중력에너지는 질량체에 관성을 부여해 질량체가 우주공간에서 안정

적으로 정교한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5

 보통 물질 , 개별 물질 m, 우주 반경 R, 두 물질의 거리 r, 중력상수 G  

 따라서 양자론적 에너지 밀도 운동 원리와 고전역학 개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암흑 물질과 암

흑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기초 data : NASA Earthdata, ESA Planck satellite

10

15

 우주 자연의 보통 물질  와 개별 질량체 m은 우주공간을 통하여 (+)와 (-) 에너지의 역20

동과 상호작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 질량체 m 각각은 크고 작은 질량을 

가지지만, 그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주  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다. 이 내용

과 의미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개별 질량체 m은 은하 같은 거대 천체 규모에서부터 

태양과 지구 안의 인간을 비롯한 질량을 지닌 다양한 물질과 생명체까지다. 

 25

자연 중력 시스템과 우주적 균형

 이것으로 우리의 우주는 별도의 암흑에너지나 암흑 물질이 필요 없이 물리적 균형을 이루

며 조화롭게 항구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주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만들지만 

불필요한 것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자연 중력론은 다음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30

 1. 중력렌즈 현상은 천체 주변의 공간 밀도의 증가에 따른 빛의 굴절 현상이다. 

 2. 적색편이의 가장 큰 원인은 큰 천체의 자체 중력과 높은 공간 밀도에 따른 빛의 파장이 

3.1.1 Natural Dynamics Equilibrium in Ordinary Matter          

       


    


    

  Earth         1.486×1041J           −5.299×1033J           2.804×107 

  Sun          4.951×1046             −8.095×1041            6.116×104

  Galaxy       3.734×1058             −1.19×1054              3.138×104

  Ordinary      4.085×1069            -4.085×1069            1.0         

  Matter    

    :         

암흑 물질 에너지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에너지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공간 위치에너지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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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가속 팽창은 먼 별의 특성인 크고 오래된 별의 고유한 적65

색편이로 해석될 수가 있다. 

 3. 우주가 존재론적으로 더 이상 팽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주 자연은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원리에 따라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GPS 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우주공간의 낮은 밀도 때문이다.70

 5. 상대성이론을 이끈 수성의 근일점 문제 또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로 설명될 수 

있다. 태양과 수성은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를 통해 수성의 궤도 운동을 (그들의 합

당한 필요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목격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의 실체적 모습이었다. 

75

3.2. Individual Mass energy dynamics Equilibrium

 자연 원리는 공정하다. 기계적이며 투명하다. 이러한 튼튼한 자연원리적 흐름이 자연이 가

진 효율성을 담보한다. 특징적인 것은 개별 질량체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일이다. 이것 

또한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원리가 가진 원대함과 섬세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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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존재론

 세계의 모체인 우주공간은 ‘전체’를 향한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것을 존재론

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공간은 원자의 미시적 공간에서부터 은하의 거시적 세계까지 일체5

화를 넘어, 본질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약 53 피코미터 = 5.3 x 10-11m의 극미 세계는 중력상수  = 

6.67430(15)×10-11 m³s⁻²kg⁻¹의 스케일(10-11)과 맞닿는다. 이것은 거시와 미시는 한 공간

으로 일체화되어 있음을 의미 깊게 시사할 수가 있다.

 존재론적 탐구에는 ‘역산 추론’이라는 개념도 가능하다. 어떤 미지의 대상이 요구받는 존재10

의 조건은 그 특성과 필연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존재의 조건에 

관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 탐구를 통해 ‘최적해’를 찾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것은 관련된 

학문을 자극해 학제 간의 융합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과학이 숙명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성과 선형성, 고립성과 폐쇄성

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과론 바탕의 본질론적 연구를 통해 존재의 15

실체에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완고한 실증주의 한계를 이기게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방법을 적극 수용하는 시대

적 요구이기도 하다. 자연의 일반 원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리에 따라 운용

된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것은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적극 활용될 수가 있다. 자연의 모

든 인과론은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로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20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 이해는 우리의 과학적 노력을 효율적이고 분명하게 하며 또한 편리

하게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과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연 원리의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게 한다. 이것은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초유체적 현상에서 25

 초유체 superfluid는 점성이 전혀 없는 유체이면서 유체면 탄성을 가진 매혹적 물질이다. 

따라서 마찰 없이 영원히 운동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

것은 미시와 거시 세계를 아우르는 공간 자체의 숨겨진 특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가 있다. 

 초유체는 다수의 보손이 동일한 양자상태를 갖는 것이다. 이때 입자가 모두 바닥 상태로 응

축될 수가 있다. 초유체 상태는 레이저, 초전도 현상과 같이 거시적인 양자역학적 상태다. 30

 대표적 초유체의 모습은 헬륨-3과 헬륨-4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의 밀도는 약 0.134 

~0.166 g/cm³이다. 이것은 우주 평균 온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온도에서 존재하며, 은

하의 평균 밀도보다 훨씬 높고, 태양계 평균 밀도보다는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간 분자 구름의 수준에서는 일반적 현상일 수도 있다. 

 즉, 우주공간의 기본 베이스가 초유체일 수가 있다는 가정이다. 우주공간의 기본 베이스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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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결정체처럼 단일 입자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 밖의 것이 보통 물질일 수가 있다는 가

정이다. -270.45~-272℃의 초저온의 우주공간이 에너지 보존 및 최소 작용 원리에 따라 작

동하는 바탕에는 초유체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이 우주의 존재론적 요구이자 전략일 수가 있다.

5

The one, 공간의 존재론적 가설

 빅뱅 당시의 원시 에너지는 본래 최종 존재자인 The one이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빅뱅 

당시의 원시 에너지로서, 이후 우주의 진화는 The one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The one이었던 빅뱅 에너지의 일부가 양자화되고 입자가 되어 물질세계를 

이룬 것이다. 나머지는 더원인 상태로 공간을 이루며 자신이 낳은 질량 입자의 운동을 돕고 10

있는 것이 지금의 공간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것은 공간의 특성을 추적하는 패턴분석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패턴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간의 특성을 추

론하고 종합할 수 있다.

 1. 연결성: 우주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중력, 전자기력 등 다양한 힘을 통

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며, 별들은 은하 중15

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러한 연결성은 우주공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2. 동역학: 우주공간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주는 역동하고 있

으며, 별들은 탄생하고 소멸한다. 이러한 동적인 변화는 우주공간이 자신의 본질적 원리에 

따라 진화하는 시스템임을 의미한다.20

 3. 전체성: 우주공간은 부분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다. 개별적인 

별이나 은하들은 우주의 일부로 우주 전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우주공간 자체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 즉 ‘물리적 The one’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패턴의 논리적 흐름 : 이것은 의도된 시나리오라기 보다 패턴의 논리적 흐름 같은 것이25

다. 과학에서 현상과 패턴을 추적하여 추론 하고 빅데이터로 다각적 검증하는 방식은, 강력

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가 될 수가 있다.

 공간의 물리적 'The one' 개념은 현상과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가 있는 결론

으로, 새로운 우주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자연 동역학'이라는 개념과 연30

결하면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차원적 에너지 필드의 궁극적인 원형으로서 

'The one'은 우주공간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완전한 초유체가 아니더

라도 공간이 가지는 최고의 효율성을 얻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한편 The one은 동아시아 자연철학에서 태극, 기氣와 유사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개념

으로도 볼 수 있다. The one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원리이며, 모든 존재를 포괄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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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된 전체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한 공간의 성격과 닮은 데가 많다. 

 또한 The one 개념은 현대 과학, 특히 양자역학과의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

을 수 있다. 양자 요동, 양자 얽힘, 양자 중첩 등 현대 과학의 개념들은 The one 개념과 

연결되어 우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우주는 자연 상태의 미립자와 원자에서부터 인간을 포함한 무수한 생명은 물론 거대 은하

까지, 질량에너지를 지닌 모두를 공정하게 ‘존재’로 대접한다. 그러나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

는 ‘공간’임을 발견하게 한다. 이는 극미의 세계에서 극대의 세계까지 포섭하고 통합하는 본

질적 주인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10

 여기에 어울리는 시간은 ‘현재’이다. 시간이 ‘현재’로 존재함으로써 우주 자연은 낭비 없는 

완전한 통합체를 형성하여 항구적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

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칙에도 부합한 시스템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 자연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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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완전 중력의 발견

 빅뱅 이론과 양자장론에 따르면 공간은 우주의 모체라 할 수가 있다. 물질도 고밀도로 압축

된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우주는 자신이 창조한 공간에 질량을 낳고, 질량은 공간에서 

positional energy(+)를 가지게 된다. 그 결과 공간은 보통 물질로 위치에너지를 생산해 우

주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물질보다 덜 밝혀진 공간을 연구하여 우주와 물리적 세계

의 기본 원리를 밝히려 한다. 여기서 주요 방법론은 양자론의 세계 인식과 고전역학에 기반

한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이다.

2. 암흑 물질 에너지의 발견

 지금까지 우리는 360년 전 뉴턴이 발견한 인력 에너지(-)를 중력으로만 알고 있다. 우리는 

우주공간에서 보통 물질이 만든 새로운 Position energy(+)를 찾아내어 뉴턴 역학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존재를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와 (-)의 중력을 통합해 '자연 중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발견’은 과학이 가진 

부분적 인식과 기존 문명이 가진 중력적 세계관을 넘어 우리에게 더 크고 풍부한 전체 세계

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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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는 존재론과 본질론에 기반하여 연구 주제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는 

형식적인 관계론적 기술을 줄이고 존재의 본질을 직접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자인 5

나는 이를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의 다차원적 패턴분석과 빅데이

터 기반의 검증 원리를 도입해 연구의 성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1. 공간의 발견

 빅뱅 이론과 양자장론에 따르면 공간은 우주의 모체라 할 수가 있다. 물질도 고밀도로 압축10

된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우주는 자신이 창조한 공간에 질량을 낳고, 질량은 공간에서 

positional energy(+)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은 스스로 Position energy를 확

보해 우주 동력원이 된다.

 질량은 Position energy(+)로 공간에 탄성 압력을 가하고, 공간은 스스로 응축하여 똑같은 

크기의 Gravity energy(-)를 만들어 질량에게 되돌려 준다. 이때 공간이 만든 탄성(+) 에너15

지와 응축(-) 에너지는 공간을 응집 cohesion 한다. 이것이 전체 중력장이다. 지금까지 우리

는 360년 전 뉴턴이 발견한 응축(-) 에너지만 중력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주 전역에 있

는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에서 새롭게 (+) 중력을 발견해 총체적 자연 중력 시스템을 수

립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자연 중력’이라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20

양자론적 공간

 최근 양자역학은 인간 문명을 양자론적 세계로 혁신해 놓았다. 양자론에는 중력 이론과 쌍

벽을 이루는 전기장 이론이 이미 있다. 원자가 공간 속에 ‘전하 electric charge’를 낳고 전

기장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원자는 양성자 전자 중성자를 가진다. 양성자는 (+) 전하를, 전

자는 (-) 전하를 지닌다. 원자 속에서 균형을 이루던 이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25

(+) 전하와 (-) 전하가 우주공간으로 나오게 된다. 공간에 출현한 전하는 공간으로부터 

‘Position energy’를 얻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이어 자기장을 생성한

다. 이때 전하의 Position energy(+)는 쿨롱 법칙에 따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 쿨롱 상수.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중력방정식을 그대로 닮았다. 30

 



, G : 중력 상수. 공간은 여기서 에너지의 저장, 교환, 변환 등 상호작용

을 완전한 효율로 돕는다. 공간은 본래 에너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별도 매개체가 없어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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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교환의 상호작용이 쉬운 성질을 가진다.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는 방정식처럼 닮았다. 그러나 미시 세계에 있는 (+) (-)의 양극성 

중 거시 세계엔 (-)Gravity energy만 있다. (+) Gravity energy는 본래 없는 것일까? 우리 

인식의 약점 중 하나는 계산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5

2. 새로운 에너지원 (+) 중력의 발견  

 동력은 필연적으로 (+)와 (-)로 구성된다. 우주는 (+) 동력을 이미 잘 사용하고 있어도 우리

만 몰라 계산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중력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고, 동력은 에

너지 변환 시스템이다. 모든 에너지는 Position energy의 속성을 가진다. 높은 에너지 밀도

는 낮은 에너지의 밀도에 대해 Position energy를 가지므로, 공간의 밀도 차이는 중력을 만10

들게 된다. 공간은 자신이 지닌 에너지의 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지속적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공간은 에너지 밀도를 변화시켜 공간 응축 cohesion을 통해 잠재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질량체가 적극 활용될 수가 있다. 특히 거대 천체의 Position 

energy(+)는 우주의 근본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에너지 밀도 기반 중력

방정식’을 수립할 수가 있다.15

에너지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

 우리가 가지는 중력은 우주공간의 에너지 밀도와 질량체인 지구의 에너지 밀도가 공간을 

응축하여 (+)와 (-) 잠재 에너지를 생성하여 생긴 것이다. 

Ÿ 우주공간의 질량 밀도20

 : 탄성적 Position energy,   ··

Ÿ 지구의 질량 밀도  

: 응축적 Gravity energy,   ··

 ·   비례 상수 

 ·   우주공간의 질량 밀도25

 ·  지구의 질량 밀도

 ·  지구의 부피

여기서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

Ÿ   

Ÿ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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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상수   는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다.

·          *참고: 임계밀도 ≈
     

·           는 방정식에서 상쇄된다. 이에 따라

 밀도 기반 방정식으로부터 중력 가속도와 중력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Ÿ 중력상수5

 · 지구 : ≈

 · 목성 : 

Ÿ 중력상수 G 유도  

 · 지구 : 




=6.644×10-11 m³s⁻²kg⁻¹10

 · 목성 :  




=6.669×10-11 m³s⁻²kg⁻¹
 ·  = 6.67430×10-11 m³s⁻²kg⁻¹
이를 바탕으로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

  ·· ··

위와 같이 밀도 기반 방정식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15

고전 역학과 상대성이론 응용 에너지 밀도 기반 중력방정식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으로 유도한 공간 밀도 개념을 고전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해석하

면 다음과 같다.

  









20

질량 밀도로 볼 수 있는 공간 압축률로 중력상수와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는 질량에너지 밀도 ρ와 거리 에 의존한다. 이때 

 



에서,  

















로 표현될 수 

있다.

방정식은 두 질량체 사이의 거리 가 ‘공간 압축’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즉 25

 은 공간 압축 후의 압축된 거리를 나타낸다. 공간 압축과 에너지 밀도 상승이 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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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지구와 공간 압축률 을 바탕으로 목성의 중력 가속도와 이를 

토대로 중력상수  값도 각기 확인할 수가 있다.

· 지구 : 중력 가속도 g≈9.81, 중력상수 G≈6.674×10-11 

· 목성 : 중력 가속도 g≈24.79 중력상수 : G≈6.674×10-11 가 구해진다.

 상대성이론의 공간 압축률 의 변화도 중력의 본질인 공간의 질량에너지 밀도 변화로 해석5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 필드와 이미 정립된 동역학과 중력방정식에서 ‘본질론

적 중력’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주1)

II. 자연 중력론10

 자연 중력론은 기존 중력 중심의 세계관과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해 준다. 중력적 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분적 세계 이해를 넘어 총체론적 세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지금까지 베

일에 싸여 있던 중력의 실체를 명확히 설명한다. 

 우주시스템은 질량체가 가진 질량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질량을 가진 ‘존재’는 자신이 속15

한 중심 질량체에 우선 의존하는 구조이다. 인간은 지구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인식 패턴이 

중력적 패턴으로 구성되었다. 제한된 중력적 공간이 우주의 전체인 양 인식했다. 중력적 척

도는 계측된 세계만이 실체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 과학이 가진 ‘부분성’이다.

 한편 개념화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소중한 모든 것은 자의적 척도로 소외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기 쉬웠다. 평가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20

다. 인간과 과학은 제한된 중력 세계의 역학적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논리적이어야 했

고 더욱 치밀해야 했으며 더욱 완벽히 입증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실증주

의의 실체일 수가 있다.

1. Universal Dynamics System, Natural Gravity Theory 25

 공간은 질량에너지와 상호작용하여 에너지 밀도 차이를 만들고 이를 일관된 사이클을 통해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자연 동역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우주의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총괄하여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주체는 공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공간은 우주 전역에 걸쳐 자연의 에너지 보존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리에 기반해 이를 

완전하게 실행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30

 자연 중력론은 양자론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철학에 기초한다. 양자론에 따라, 우주

의 존재론은 물리적 실체를 에너지로 본다. 존재는 반드시 물리적 기반을 가지며, 동시에 에

너지 보존법칙에 따라 최소 작용 원리로 운동한다.

 이 존재론적 기준은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고, 존재와 관계를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 이 존

재론적 세계는 에너지가 없는 것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을 비 실체로 본다. 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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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력론의 세계는 3차원의 공간과 그 안의 질량에너지 운동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탐구의 주요 결과가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의 발견이다. 이것은 우

주공간 속에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아직도 계산되지 않은 ’보통 물질의 Position energy‘이

다. 이것의 물리적 특성과 규모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대등하다. 

 자연 중력론은 양자론적 세계 인식과 고전역학의 원리를 채용하여, 우주공간 Position 5

energy 존재 및 특성과 양적 규모를 규명함으로써,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별도로 필요

하지 않은 자연원리적 우주의 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와 Gravity energy의 구성

 자연 중력론은 라그랑주 해밀턴 동역학 방정식을 통해 총체적 우주시스템을 조화롭게 설명하고 10
계산으로 입증한다. 자연 동역학 Universal Dynamics(이하 Udynamics)는 이를 종합하여 균

형된 자연 중력론으로 정립했다. 공간이 중심이 되는 중력론이므로 ’공간 중력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를 Universal Hamiltonian : UH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UH 방정식은 고전역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중력인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함수와 양자론적 에너지 밀도 함수 ()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상대론적 15

동역학, 유체 역학, 양자론 등 다차원적 공간을 ’에너지 밀도함수‘로 포착한 새로운 개념의 

동역학 방정식이다. 여기서는 ’에너지 밀도 운동‘이 중력의 본질임을 말한다. 높은 에너지 밀

도는 자체로 낮은 에너지 밀도 공간에 대해 Position energy로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 


 : 물체의 운동 에너지.  은 물체의 질량,  는 속도20

. 


 Gravity energy 항. 는 중력 상수, 은 중심 질량체의 질량, 은 

물체의 질량,  은 질량체 간의 거리 

.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항. 이것은 해당 공간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양을 종합해 계산한다. 여기서 α ≈1 로, 해당 공간의 동적 특성을 반영한 

Position 에너지의 조정 계수. 25

는 우주 보통 물질, m은 개별 질량체, R은 우주 반경이다. 

. () 질량에너지 밀도 항은 다차원적인 에너지 필드로, 변수는 에너지 밀도 분포로 해석되

고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정밀한 질량 밀도 분석을 요 하는 은하 운동의 천체공간, 암흑 물

질의 규명과 계산, 상대성이론의 공간 곡률 대체 분석, 유체 역학, 양자역학의 에너지 필드 

분석으로 연결될 수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드에서 질량에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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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그 밀도 분포를 추적하고 계산한다.

· 중력상수 는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의 중력의 계산에서는 양의 값으로 계산한다.

즉,  



 , =6.67430(15)×10-11 m³s⁻²kg⁻¹로 정의될 수 있다.

5

10

15

 20

 즉 우주는 보통 물질  의 차원에서 Space Position energy 와 

Gravity Potential Energy 로 균형을 이룬다. 보통 물질 , 개별 질량체 m, 우

주 반경 R, 두 질량체 간의 거리 R(r)일 때 자연 중력론 다음 관계가 성립됨을 보인다.

 


,  


   

우주 전체의 보통 물질 차원에서는 m=M, r=R이므로 25

 




  




이 되고 

 









 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관계식에서, α ≈1 로, 해당공간의 동적 특성을 반영한 Position 에너지의 조정 계수다. 

또 중심 질량체는 보통 물질  , 은하, 태양, 지구 등이 될 수가 있고, 개별 질량체 m 또

한 은하, 태양, 지구, 그리고 지구 안의 개별 질량체가 될 수 있다. 개별 질량체는 자신이 지30

3. Space Equilibrium Dynamics with Mass Energy Fields

 우주의 근본인 보통 물질세계는 새로 발견한 우주공간 위치에너지(+)와 기존 중력에너지(-)가 

상호작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고전 역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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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질량 비례하여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잠재 에너지를 분배받는 기계적인 공정한 구조를 자

연 원리로 가진다. 우주는 개체 m에 그 질량만큼 정확히 잠재 에너지를 부여한다. 이것은 

자연의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 원리에 따른 것이다. 뉴턴 역학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우주시스템의 동역학적 구성이 전체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5

4. 우주시스템의 일반균형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 해석 

 UH 방정식은 각 우주시스템이 우주 공간 Position energy , 운동 에너지  , 

gravity energy를 통해 어떻게 운동하는지 계량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첫 과제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를 규명한다. 즉 새로 발견된 (+) 중력인 보통 

물질의 ’우주공간 Position energy‘가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이는 10

기존 물리학에서 포착하지 못해 계량하지 못한, 새롭게 발견된 우주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일상으로 볼 수가 있고, 많은 부분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에

너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지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거대 천체는 물론 일반 질량체 그리고 미소한 단위 입자에 

이르기까지 단위 질량에너지가 우주공간에서 가지는 고유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이다. 15

따라서 이것의 총합은 보통 물질의 Position energy로, 이를 질량으로 환산한 값은 우리가 

가상한 암흑 물질이 될 수가 있다. 은하는 이를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가지므로 안정적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1.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연 중역론은 UH 방정식과 아래의 기본데이터를 이용해 우주

시스템의 개별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의 규모를 계량할 수가 있다. 20

· NASA Earthdata, ESA Planck satellite 자료 기준

  : 전체 우주 보통 물질의 질량 1.641×1053 kg

R: 우주 반경 4.4×1026m 

G: 중력 상수  6.674×10-11 m-3·kg-1·s-2 

M: 중심 질량체 (은하 태양 등의 궤도의 중심 질량체)25

m: 개별 질량체 (궤도에 속한 개별 질량체)

  








      

지구-태양 시스템 (Earth-Sun) :30

M : 태양의 질량 =1.989×1030  kg 

m: 지구의 질량 =5.972×1024 kg 

v: 지구의 공전 속도 ≈29.78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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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 ≈1.496×1011  m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1.486×1041J (1.653 × 1024kg)

지구 Gravity energy: −5.299×1033 J 

운동 에너지: 2.648×1033 J 

α= 1.0 :5

 1. 지구-태양 시스템에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전체 시스템의 주축을 이룬다. 

이것은 Gravity energy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우리 물리학은 이를 Position 

energy(+)로 아직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력에너지(-)와는 다른 스칼라값을 

가진 Position energy(+)로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우주시스템을 운용하는 system 

utility energy로 쓰인다고 이해된다. Position energy는 생태를 구성하는 데도 직접 쓰이10

고 있다. 태양 에너지와 물과 공기 등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 및 생명 자원이다. 

 2. Gravity energy도 다양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지구 운동에 사용된다. 이 중 절반가

량은 궤도 운동에 사용된다 (2.648×1033≈1/2×5.299×1033). 케플러 제2 정리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궤도 운동 에너지는  

로, 궤도를 도는 행성은 모두 자신

의 Gravity energy(-)의 절반가량을 궤도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쓰게 된다. 15

 Gravity energy는 자전과 조석 운동에도 사용되는 등 행성 운행에 근본적 역할을 한다. 또 

물과 공기의 순환 에너지, 지각 아래의 여러 에너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주공간 위치에너

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너지의 실제 모습이다. 

 3. Kinetic Energy는 천체 운동의 주역으로 중력에너지와 우주공간 위치 에너지를 변환하

여 쓴다. 그러나 그 규모는 대개 중력에너지의 절반 이하이다. 20

태양-은하 시스템 (Sun-Galaxy):

MG: 우리은하 질량 1.5×1042 kg

r :태양과 은하 중심 간의 거리 2.6×1020m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4.951×1046 J (5.509 × 1029 kg) 25

gravity nergy: −8.095×1041 J

운동 에너지: 4.813×1040 J 

α= 1.0  

 1. 여기서도 우주공간 위치에너지가 전체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우주공간 에너지

는 질량체와 그 운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중력에너지는 운동 에30

너지를 2배 이상 앞서 있어 태양계의 행성과 별 무리의 운동을 안정적으로 돕고 있다.

은하-우주시스템 (Galaxy-Universe):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3.734×1058 J (4.155 × 104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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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 energy: −1.19×1054 J 

운동 에너지: 6.640×1053 J 

α= 1.0 

 1. 관측 및 계산 데이터에 따라 은하의 회전 속도를 220 km/s, 공전 속도를 630km/s으로 

계산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 7.22×1052 J과 공전 운동 에너지: 5.92×1053 J로 운동 에너지 5

기초 소요량: 6.64×1053 J이 추산된다. 그러나 은하가 가진 규모와 내부 운동이 지닌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Gravity energy로 운동 에너지를 충당하기엔 미흡할 수가 있다. 

즉 케플러의 정리에 따른 운동 에너지의 기본 소요에 비해 gravity nergy 크기가 16%나 작

다. 

 2. 위 자료는 6.640×1053 /(1/2×1.19×1054)≈1.16 으로 최소한의 Gravity energy에 미10

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은하의 회전 속도는 안정적이며 외곽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

는 빠른 속도를 보인다. 이를 두고 오랫동안 암흑 물질의 존재를 예상해 왔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 중력으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3.734×1058 J는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보통 물질 시스템 (Ordinary Matter):15

MT : 전체 우주 보통 물질의 질량 1.641×1053 kg

R: 우주 반경 4.4×1026m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4.085×1069J (4.545 × 1052 kg)

gravity nergy: −4.085×1069 J

운동 에너지: 8.205×1062 J 20

차이 (1)−(2+3): 8.170×1069 J

α= 1.0

 보통 물질이 우주시스템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보통 물질 전체 시스템에서는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4.085×1069J 와 Gravity energy: −4.085×1069 J는 같아져 마침내 α= 

0.0의 궁극적 우주의 균형을 이룬다.     기초 data : NASA Earthdata, ESA Planck satellite25

30

   

1.3. Natural Dynamics Equilibrium in Ordinary Matter          

      


    


     

 Earth           1.486×1041J          −5.299×1033J            2.804×107 

 Sun            4.951×1046            −8.095×1041             6.116×104

 Galaxy         3.734×1058            −1.19×1054               3.138×104

 Ordinary Matter 4.085×1069           -4.085×106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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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 물질 에너지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에너지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공간 위치에너지로 

계산할 수 있다.

우주적 균형

 이것으로 우리의 우주는 여타의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 필요 없이 물리적 균형을 이루5

며 조화롭게 항구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주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만들지만 

불필요한 것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

결론 10

 (+) 중력의 발견은 물리학과 우리의 인식이 오랫동안 뉴턴의 중력론적 세계관에 묶여 있었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롭게 발견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를 수용한 ‘자연 중력론’

은 우주론에 근본적 균형을 가져다준다. 이로써 자연 중력론이자 총체론적 자연 동역학은 지

금까지 과제가 되어온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등 여러 물리학적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길

을 열게 되었다. 자연 중력론은 다음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15

 1. 중력렌즈 현상은 천체 주변의 공간 밀도의 증가에 따른 빛의 굴절 현상이다. 

 2. 적색편이의 가장 큰 원인은 큰 천체의 자체 중력과 높은 공간 밀도에 따른 빛의 파장이 

늘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가속 팽창은 먼 별의 특성인 크고 오래된 별의 고유한 적

색편이로 해석될 수가 있다. 20

 3. 우주가 존재론적으로 더 이상 팽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주 자연은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원리에 따라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GPS 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우주공간의 낮은 밀도 때문이다.

 5. 상대성이론을 이끈 수성의 근일점 문제 또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로 설명될 수 25

있다. 태양과 수성은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를 통해 수성의 궤도 운동을 (그들의 합

당한 필요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목격한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의 실체적 모습이다. 그러나 수성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일반 행성들보다 궤

도 운동 에너지 소요량(gravity nergy의 1/2)을 4.3%나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또 이심률이 

20.1도를 넘는 타원형 궤도이다. 이들은 우주공간에 중력 외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30

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6.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탐구

하여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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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우주 자연은 우리 생각보다 간단명료한 원리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효율적 시스

템임을 보여준다. 자연은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른다. 이것은 자신이 에너지

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가 있다. 

 중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양자이론적 노력의 하나인 '중력자'의 개념도 재고하게 만들지 모른

다. 또 CMD 우주 모형 등 기존의 우주론에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5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복잡한 운동 방식은 자연의 구성 원리에는 모순일 수가 있다. 자연

은 우리가 보는 직관대로의 세계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직관은 자연이 가진 물리적 원리의 

근원적 기층을 깊이 공유하며 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중력론은 공간 자체를 우주의 매트릭스이자 모체로 본다. 따라서 물리 세계의 전역을 

양자론적 공간으로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존재적 과학적 방법’은 통합된 세10

계 이해를 이끌었다. 우리는 자신의 직관대로 세계를 3차원의 본래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

게 된 것이다. 

15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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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중력 이론 유형별 핵심 개념  

뉴턴 질량 중력론





  : 중력 상수 (약 =6.67430(15)×10-11 m³·s⁻²·kg⁻¹)

중력은 질량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다. 이유는 만유인력 법칙 때문이다.5

이 고전적 중력론은 지구 차원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효율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자체 

중력 세계만 보고 계산한다.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적 중력론

     10

중력은 질량에너지와 공간의 상호작용이다. 이유는 질량에너지가 공간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적 세계 이해는 정교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의 공간 기하학적 모델을 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거시적인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중력장 안에서

의 일상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더 적합하다. 중력은 질량체가 거15

대 우주공간의 압력에 대응하여 스스로 응집하려는 인력이다.

 공간은 질량체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 본래의 특성대로 스스로 응집하는 것이다. 곡률 때문

에 중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생기니 곡률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뉴턴의 중력 원

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 준다. 

20

자연 중력론

중력은 질량에너지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공간의 우주 동력 활동이다.

 








 

 공간은 질량에너지를 생성해 밀도 차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Position energy(+)와 

Gravity energy(-)를 만들어, 스스로 우주 동력이 된다. 따라서 중력의 주인은 공간이다.25

 UH 방정식은 고전 물리학 체계를 계승하고,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와 양자론 기반의 

다차원 에너지 밀도 함수를 포함한 ‘고전 물리학 


’형태이다. 여기서 α 계

수 


는 해당 공간이 가진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암흑 에너지)와 

자체 Gravity energy의 비율을 스스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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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력상수 는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다.  



 , =6.67430(15)×10-11 

m³·s⁻²·kg⁻¹이다. (+)의 중력인 탄성적 우주공간 Position energy(암흑 에너지)의 계산에서

는 양의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것은 과 가 서로 당기는 응축력이 아니라 서로 밀

어주는 탄성적 척력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중력상수 에 대한 본질론적 규명은 별도의 논

문으로 함께 발표될 것이다. 자연 중력론과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를 포함한 ‘공간론’은 5

존재의 존재론이다. 우리가 직관 하듯이 하늘과 땅은 본래 하나의 공간 세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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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물리학에서 ‘상수 constant’는 새로운 발견의 중심에 있다. 실체를 가장 긴밀하게 탐색한 

경험적 실측치이기 때문이다. ‘공간 중심의 동역학 연구’는 중력 상수 G의 본질을 조명하게 

했다. 중력 상수의 구성이 지닌 고유한 '관계식'과 '공간 스케일'은 자신의 실체를 표현하고 

있다. 중력 상수가 지닌 '밀도에 대한 역수적 구조 Reverse structure’는 자연이 가진 자기 

구성의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중력 상수는 자

신이 단순한 비례식이 아니라 우주공간 주역의 하나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우주의 주인이 질량에너지가 아닌 ‘공간’이라는 사실을 적극 암시하고 있다. 즉 공간

은 중력상수 G를 통해 공간과 질량과 에너지의 운동을 ‘에너지 밀도’로써 조율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는 자연의 보편 상수 탐구를 통하여, 자연의 본질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중

력 상수를 통해서 중력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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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력의 본질로 접근

  공간 중심 동역학의 연구는 중력 상수 G의 본질을 조명하게 했다. 보편 상수는 우주가 어

떤 목표치를 두고 자연을 설계해 놓았는지를 보여준다. 중력 상수 G는 일정한 중력 형성을 5

목표로 구조화한 물리적 요소들의 관계 상수이다. 여기서 중력 상수가 가진 ‘밀도에 대한 역

수적 구조 Reverse structure’를 먼저 발견한다. 우주가 일정한 중력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

소한의 질량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우주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이를 위한 최소 작용의 원리를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력은 공간과 mass-energy로 형성되지만, 공간은 중력 상수를 통해 자기 구성 원리를 보10

여준다. 중력 상수의 구성은 고유 '관계식'과 '공간 스케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력 상수

가 단순한 중력적 구성물이 아니라, 우주시스템이 가진 원대한 기획의 결과임을 알게 된다. 

 

II. 중력 상수의 구조

15

1. 단위의 구성과 차원

 중력의 SI : International System Units 기본 단위는 다음과 같다.

중력 상수 G SI : m3·kg-1·s–2 

이들 단위 요소의 SI 특징은 공간(m3)과 질량(kg-1)과 에너지(s–2)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력상수 자체가 우주의 본질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질량(kg-1)과 20

에너지(s–2)를 모두 분모에 위치시켜 최소 투입의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

(m3) 속의 에너지 밀도를 구성하고 반응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는 것이다. 

중력 상수의 관계식과 스케일

지수는 관계식과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다.25

6.6743 m3·kg-1·s–2 ×10-11, 즉 관계식×스케일이다. 

· 관계식 : 
·


이 관계식은 질량(kg-1)을 기반으로 에너지(s–2) 생성하여 공간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전략적

으로 구성하는 모습이다. 관계식은 중력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생성되는지를 보여준다.

· 중력 상수의 스케일 지수 : 30

이것은 중력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공간 크기를 나타낸다. 이것

은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약 53 피코미터 = 5.3 x 10-11m와 우주 평균 에너지 밀도  8.27 

× 10-10 kg·m-1·s-2 (보통 물질 기준)와 비슷한 차원의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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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 작용하는 상호작용 공간은 원자 수준의 공간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의 구

성은 원자 수준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시와 거시 

의 경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중력 상수는 우주의 전체 공간의 기본적 

물리적 특성 구성하는 상수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2. 중력 상수의 특성 분석

1. 관계식에서 보듯이 
·


 중력은 양자론 수준의 mass-energy 밀도와 관련이 깊다. 즉 

mass-energy·를 기반으로 공간 에 대한 에너지 분포를 보여준다. 에너지 분포는 공

간 밀도와 공간 지배력을 의미한다. 우주는 이 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중력 상수 G의 값이 매우 낮은 숫자 단위라는 것은  은 mass-energy 밀도와 압력10

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며 운용할 만큼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고 완

벽하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G값이 높다면, 같은 중력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 질량과 에너

지가 더 소비된다는 뜻이다. 지금의 우주시스템은 매우 낮은 에너지 밀도에서도 충분한 중력

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 

3. 우주시스템은 보존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곳에는 확실하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지속적15

인 별의 생성과 별의 생태인 거대 은하를 조화롭고 안정된 운용한다.

4. 공간의 존재론적 메커니즘은 이처럼 견고하며 효율적이다. 반면 불필요한 곳에는 에너지 

사용을 극도로 제한한다. 초신성의 폭발처럼 존재 사이클을 마친 별은 우주가 필요로 하는 

원소를 생성하며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가운데 우주의 주축인 은하의 별 무리는 안정되고 조화롭게 운용된다. 은하는 별도의 외20

부 에너지 투입이 없이 자체의 별 무리가 형성한 ‘우주공간 Space position energy’를 거

대 잠재 에너지로 활용하여 은하 생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거시 공간 구조와 중력 

 중력 상수 G는 일반적으로 범우주적인 보편 상수로 알려져 있다. 인공위성 등의 관측 결과25

도 중력 상수가 우주적인 상수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력상수 G는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의 검토는 중력상수 G의 연구에서는 필수적이

다.

중력상수의 우주적 보편성의 검토30

보통 물질의 질량 : 6.41×1053  kg

은하의 질량 : 1.5×1042 kg     

태양의 질량 : 1.989×103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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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는 그 스케일에 따라 아래위로 1011~1012 물리적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리적 규모 차이는 공간의 스케일이 달라 상수의 관계식과 스케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고 볼 수가 있다. 즉 ‘계’가 바뀌면 중력상수 G도 바뀔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다.

 또 관계식 ‘6.674’는 그대로더라도 공간 자체의 구성이 달라 스케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중력 상수의 스케일은 원자 수준의 공간에서도 작동되5

는 구조일 수가 있다. 이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태양 (1.989×10-30kg)과 은하 (1.5×10-42 kg)의 규모 차이는 1.3011×11이다. 이것은 단

지 양적 규모 차이일 수도 있다. 태양계가 은하 전체와 질적 환경을 달리 가진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CMB에서 보듯 우주는 비교적 균일한 질적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인공위

성 등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는 우주에 걸쳐 동등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10

있다. 또 큰 규모에서 은하들은 우주공간에서 균형을 이루며 대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미시적 수준의 수소와 헬륨과 같은 원소 분포도 우주 전체에 걸쳐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나

타난다. 이는 중력 법칙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또 멀리 떨어진 은하나 퀘이사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도 지구에서 관측되

는 물리 법칙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빛의 속도, 전자기력, 원자의 15

구조 등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본

질적으로 물리 법칙은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된다. 간단함이 정교함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자연 중력론의 중력상수 G20

 우주공간 위치 에너지 발견을 토대로 성립한 ‘자연 중력론’에서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여기에는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는 전통적 gravity energy(-)와 에너지 

밀도 함수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두 에너지가 같은 공간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

  









. 


 : 물체의 운동 에너지.  은 물체의 질량,  는 속도25

. 


 gravity nergy 항. 는 중력상수, 은 중심 질량체의 질량, 은 물체의 질

량,  은 질량체 간의 거리 

. 


우주공간 position energy 항, 는 우주 보통 물질, m은 개별 질량체, R

은 우주 반경이다. α ≈1 : 해당공간의 동적 특성을 반영한 Position 에너지의 조정 계수

다.30

. ()질량에너지 밀도 항은 다차원적인 에너지 필드로, 변수는 에너지 밀도 분포로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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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정밀한 질량 밀도 분석을 요 하는 은하 운동의 천체공간, 암흑물질의 

규명과 계산, 상대성이론의 공간 곡률 대체 분석, 유체 역학, 양자역학의 에너지 필드 분석

으로 연결될 수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드에서 질량에너지와 

그 밀도 분포를 추적하고 계산한다.

· 중력상수 는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단, (+)중력의 계산에서는 양의 값으로 계산한다. 5

여기서 탄성을 가진 (+)중력은 우주공간 position energy로 ‘암흑 에너지’로 밝히고 있다, 

즉,  



 , = 6.67430(15)×10-11 m³s⁻²kg⁻¹이다. 

 이 (+)중력에너지는 과 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는 탄성력이나 척

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존 중력 같은 벡터값이 아니라 스칼라값을 가진다고 본

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 체계의 물리량은 동일하게 측정되고 예측될 수가 있다.10

 공간에서 에너지와 질량이 생겨나고, 이들은 밀도 변화를 통해 우주공간 위치 에너지와 중

력에너지를 생성한다. 마침내 이들은 거대 우주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원이 된다. 

 즉 공간과 에너지와 질량에너지 밀도는, 다시 공간으로 연결되어 우주 순환시스템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정교하면서도 견고하며 효율성 높은 공간 특성을 대표하는 ‘중력상수’의 역할

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같이 발표되는 논문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된다.15

5. 우주공간 시스템과 일반 상대성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공간 곡률 개념을 통하여 공간의 특성을 밝힌 혁신적인 발견이

었다. 공간 곡률 발생은 공간의 고유 성질로 행성의 궤도 운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

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이론은 거시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구 중력장 안의 20

일상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더 적합하다. 

 중력은 질량체가 거대 우주공간의 압력에 대응하여 스스로 응축하는 인력이다. 공간은 자기 

안에 질량체가 들어옴에 따라 스스로가 응집하는 것이다. 곡률 때문에 중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만든 공간 응집이 곡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여기에는 (+) 중력인 우주공간 위치 에너지가 함께 작용한다. 이들이 행성의 우주공25

간 운동을 돕는다. 수성의 근일점 추가 운동은 ‘우주공간 위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우주공간 속에서 드러낸 것이었다.

 이처럼 우주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주역은 공간이다. 빅뱅 이론은 공간에서 mass-energy가 

생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공간은 mass-energy의 생성과 성장과 운동과 소멸 과정을 중력 

상수 G를 통하여 조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공간은 중력상수를 통해 mass-energy 밀30

도의 변화를 구성해 우주를 일관된 순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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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력상수 G의 이론적 직접 도출

1) 공간 밀도 중력방정식을 통한 중력 상수의 도출 

 중력은 우주공간의 탄성적 압축력과 질량체의 질량 압축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공간적 만남으로 중력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될 수가 있다.5

 우주공간의 탄성 압축력 과 천체의 질량 압축력 이 이루는 중력장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다.

 

 ····

 

10

 · : 중력장

 · : 공간의 밀도 

 · : 질량체의 밀도 

 ·  : 질량체의 부피 

 · , : 밀도 비례 상수이다.15

 · 밀도 비례 상수   는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다.

 여기서 지구가 가지는 중력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다.



····20

  





 · 비례 상수   는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다.

 ·        *참고: 임계밀도 ≈    

 ·        

   는 방정식에서 상쇄된다. 이에 따라 공간 밀도 기반 방정식으로부터 중력 가속도를 25

유도하고 중력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 지구 : ≈

 · 




=6.644×10-11 m³s⁻²kg⁻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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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체 운동을 통한 중력 상수의 도출

Ÿ 케플러 궤도 방정식을 통한 중력 상수 유도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5

 



 : 행성 공전 주기

 : 중심 질량체

 : 행성

 : 장반경10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안의 모든 행성에 대해선   의 값은 모두 같다.

Ÿ 등속원운동 방정식을 통한 G값 계산







, 

 

뉴턴의 중력방정식에서 등속원운동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15

여기서 G는 얻어진다.

 This data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gravitational 

constant in the Galaxy-Ordinary Matter system,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gravitational constant values.20
기초 data : NASA Earthdata, ESA Planck satellite

중력상수 도출 결과                                  

 

 기존의 캐번디시 시험 방법 외에, 공간과 질량체의 직접적 상호작용인 공간 밀도 중력방정25

식과 행성 운동을 통해서도 중력상수의 측정도 가능하다.

 중력 상수는 공간이 우주시스템 전반의 운영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디자인한 공간 

System Calculated G 
(m³ kg⁻¹ s⁻²)

Existing G 
(m³ kg⁻¹ s⁻²)

Difference
(%)

Galaxy-Ordinary Matter 
(Theoretical) 6.673871×10⁻¹¹ 6.674300×10⁻¹¹ 0.006%

Earth-Sun 
(Kepler's Law) 6.671842×10⁻¹¹ 6.674300×10⁻¹¹ 0.037%

Sun-Galaxy
(Uniform Circular Motion) 6.672747×10⁻¹¹ 6.674300×10⁻¹¹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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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밀도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다.  

III. 결론 

1. 중력 상수는 공간이 우주의 본질임을 보여준다.5

 중력상수는 우주의 다양한 에너지 필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거시는 물론 미시적 공간까

지 그 영역으로 가진다. 





 ,  




 중력상수  6.674×10-11 m-3·kg-1·s-2는 공간 에너지 밀도 지수의 일반 구성을 지니고 있

다. 여기서 분모에 속한 공간 r-2과 m-3 은 자신이 중력상수 G뿐만 아니라, 중력   와  10

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우주는 근본인 공간으로 일체화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중력 상수는 공간의 본질적 성격과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자연의 중력 상수 G는 10-11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약 53피코미

터 = 5.3 x 10-11 m와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  8.27 × 10-10 kg·m-1·s-2 과 스케일이 15

거의 같다. 이것은 중력과 보편 상수 G의 생성 원리는 미시와 거시 세계를 포괄한 자연의 

근본 원리와 동역학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력상수 G는 공간의 자기 선언일 수가 있다. 

3. 중력 상수는 일체적 공간 세계를 표상한다. 20

 중력상수는 기존의 캐번디시 시험 방법 외에, 공간과 질량체의 직접적 상호작용인 공간 밀

도 중력방정식과 행성 운동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력 상수에 관한 

풍부한 이해로부터 우주가 단일한 공간 속에서 다차원적 구성으로 일체화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연구의 접근은 중력 상수의 존재론적 구성을 통하여 그 본질을 추적한 결과이다.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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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먼저 두 가지의 물음으로 시작된다. 

· 그것은 무엇인가? 

· 그것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 둘에 먼저 응답하는 것이 과학의 시작이라는 방법론이다. 이것

은 본질로 직접 접근해 연구의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양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존재의 본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동한다.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법칙’과 ‘최소 작용

의 원리’를 따른다. 이것의 의미는 깊고 넓다.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모두 포괄한다. 

이 존재론적 ‘주관성’에서 ‘Human Science’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문명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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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본질론적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다. 그래서 본질에 직접 다가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두 가지의 물음으로 시작된다. 5

 · 그것은 무엇인가? 

 · 그것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 둘에 먼저 응답하는 것이 과학과 연구의 시작이라는 방법론이다. 과학은 대상의 존재론

적 기반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재의 자기 구성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양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존재의 본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10

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동한다. 모든 존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리

를 따른다. 존재의 자기 구성은 이원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세계는 이 원리에 의해 설명

될 수가 있다.

1. 존재의 세 가지 특성 15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론에서 존재는 다음 세 가지 주된 특성을 가진다.

 1) 질량에너지 기반: 

존재는 질량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존재의 기본적인 존립 방식이다.

 2) 최소 에너지 사용 경로 선택: 

존재는 자신이 에너지이므로 최소 에너지 사용 경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20

운동하는 방식이다. 우리 인간은 이를 효율성 또는 합리라고 부른다.

 3) 존재의 이유: 

존재는 반드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존재할 이유가 뚜렷이 없는 것은 잠깐 존재했다가 얼마 안 되어 사라

지는 현상으로 간주 된다.25

 존재는 이러한 특성에 기초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계속성, 안정성, 항상성을 유지하

려는 의지를 가진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창조적 에너지 변환 능력을 가진다.

2.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론과 본질주의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론은 인과론에 기초한 ‘본질론적 방법’을 가진다. 인과론은 가장 효율30

적인 경로를 따라 구성되기 때문이다. 효율적 경로는 약속된 길이므로 찾기가 쉽다. 관계론

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근본 원리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 원리에는 더 근본적 원인이 있

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는 에너지 보존과 최소 작용의 길을 따라 연결된다. 그러므로 자연 

원리의 본질은 ‘효율성의 경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양자론적 실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과학 정신을 부활시킨다. 인과론 기반의 귀납법적 도전을 계속 장려한다. 이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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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AGI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과학적 방법론이 

될 수가 있다.170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으로부터 선택된 과제는 본질론적 과학적 방법에 따라 구체화 되어 

수행될 수가 있다. 기존의 본질론적 연구도 존재론적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추진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존재론적 방법과 본질론적 방법은 상호 작용하며 강력해진다. 

3. 본질론적 과학적 방법 Essentialistic scientific method 175

1. 인과론 추론 엔진의 구축

과학적 방법은 인과론 기반으로 계속 빌드업될 수가 있다.

인과 추론: Px(y) = P(y|do(x))를 통해 특정 변수 x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y) = fg(P(V)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

다.180

(1) Query

Px(y) = P(y|do(x))

(2) Causal Diagram 

185

(3) data P(v)

예측 및 의사 결정: P(y) = fg(P(V)를 통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Px(y) 

= P(y|do(x))를 통해 특정 행동이 미칠 영향을 예상하여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90

2. 선형 인과 추론의 단계적 연속

: 다차원적 현상-본질 패턴 포착

195

 1. 연구 주제에 관한 질문(1)과 해결 방법(4)을 얻는다.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로 현상(2)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3)을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가?

 2. 인과 추론 과정의 단계적 지속을 통해 본질(5)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200

 3. 다차원적 인과 추론은 현상-본질 패턴 포착하는 ‘P·E 패턴분석’을 하여, 잘 드러나지 않

던 인과 관계는 나타난다. 패턴은 맥락을 이루며 시스템적 구성 속에 포착된다. 인과론적 기

반의 과학적 방법은 CIE: Causal Inference Engine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진다. 

 X  Z  y

(4)

Solution

formula 

P(y)=fg (P(V))

Causal

Inference

Engine

 CIE

  CIE

 step 1

  CIE

 step n

  CIE

 step 2

Essence
 Pheno

 meno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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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structure

P·E pattern analysis

   Group1      Factor 1,2,3..

5

  Group2        Factor 1,2,3..10

  Group3        Factor 1,2,3..

  현상 시스템 Y : 본질 시스템 f(X)

4. 전체 시스템 상호작용

1) 본질 시스템 상호작용15

2) 현상 시스템 상호작용

3) 전체 시스템 상호작용

본질 시스템과 현상 시스템 상호작용

 전체 시스템 Total은 본질 시스템 X, 현상 시스템 Y로 발달한다. 여기에는 예외(ε)도 존재

하게 된다. 본질 시스템 X는 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를 강화하고, 현상 시스템 Y 또한 20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를 강화하는 모습을 가진다. 이들은 전체 시스템 Total에 전략적 지

침과 조정을 요구하면서, X와 Y 간에도 상호작용이 시도된다. 이같은 상호작용은 주어진 환

경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자기 구성 원리를 따라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다.

5. General causal interaction System as Natural Dynamics  25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인과론적 탐구는 Px(y) = P(y|do(x))의 추론 과정을 통해 깊어지고 

CIE:Causal Inference Engine을 통해 계속적 추진력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은 개체 단위

에서 시작하여, Group을 이루고, Group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으로 발달한다.

 1. 이 과정은 자연계의 일반적 원리로 볼 수가 있다.

 2.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도 투영된다.30

 3. 이 과정은 외부 시스템과 별개로, 인간의 인식 시스템에서도 일반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상과 같은 ‘인과론적 시스템’은 효율의 경로를 따라 일어나는 자연의 근본 원리로 볼 수

가 있다. 이러한 역동적 패턴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방

향을 찾고자 하는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발달 과정은 때로 느

리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 자연원리를 이해하면 이 과정을 촉진하고 강화할 수가 있다. 이것35

Causal function y = f(x) + ε(exception) 

 Multidimensional phenomenon data 
     : Phenomena group
   P·E pattern analysis ↕
 Essential data 
     : Essence fact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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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질론적 과학적 방법 Essentialistic scientific method”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될 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인

과론 기반의 본질론적 과학연구는 지속적 추진력을 얻게 된다.

5

II.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과 휴먼 사이언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인간을 포함한 존재를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의 주체로 보는 

과학철학이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존재론이 과학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목적이 되는 방10

법론이다. 이것은 과학 혁명의 최종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결국 이 목적을 위해 매진

해 왔다고 할 수가 있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인간 세계를 탐구해 창조적 대안을 찾는 

데도 탁월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과학은 이 길로 통한다. 과학의 바탕인 자연은 언제 어디서

나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15

과학의 역사성

 근대 이후 자연 과학의 빠른 발전은 오늘도 신화로 남아 있다. 과학은 지리상의 발견과 함

께하는 ‘신세계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 태어난 이후 자

연과 오래도록 일체화된 하나의 세계로 살았다. 따라서 문명을 이끈 과학은 의식하든 아니든 

만들어진 신화이다. 과학의 신화는 문명의 이데올로기가 과학적 권위주의와 손잡고 세계를 20

지배하고자 한 현상이다. 이것도 따져보면 갈릴레이 Galileo Galilei(1564~1642)와 뉴턴 

Isaac Newton (1642 ~1726) 이후 50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현상은 필요의 산물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과학적 권위주의를 확고하게 했

다. 이로 비롯된 세계관은 ‘중력적 세계’를 기획하여 수직적 가치 질서를 강제했다. 중력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은 방향성이 뚜렷한 ‘벡터 모드’의 에너지다. 질량이 클수록 강하다. 그25

래서 측정하고 계산하기가 쉽다. 이것은 수직적 권력이 선호하는 세계관이다. 

 그러나 자연에는 벡터 형식의 에너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풍부하고 큰 ‘스칼

라 모드’의 에너지가 있다. 빛나는 태양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자연의 생태와 생명들이

다. 이것은 너무 풍부해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계산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역사는 그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중력적 가치 질서‘의 30

좁은 중력적 세계로 인간을 몰아넣었다. 그보다 더 큰 ‘스칼라 모드’의 세게는 대폭 소외되

었다. 계산되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주1 p.12 (55)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이것을 관습이나 문화 기제로 활용한

다. 이것이 문명이 되고 역사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역사의 전개 과정의 필연적 현상일 

수가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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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간은 본래의 자연과는 점점 멀어졌고, 뉴턴의 중력은 과학적 권위주의를 만들고 

인간 역사에 광범위한 ‘일반 조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과학의 노고로 이룬 성과의 대

부분은 권력이 가져갔다. 그러나 권력도 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대부분 서로 간의 권력 

다툼과 이로 인한 전쟁에 모두 소모해 버렸기 때문이다. 

5

1.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이 발견한 인간의 주관성

 자연은 원대하면서도 지극히 섬세하다. 원대한 에너지보존법칙으로 세계를 경영하면서도, 

최소 작용의 원리로 정확한 완전성을 실현한다. 우리 인간은 이를 모방하려 하지만 어느 것

도 만족히 소화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완전성을 모방하려는 형식주의가 진리의 길을 가로막

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실증주의 과학’이다. 그러나 섬세함은 언제나 원대함의 결과10

다. 그러므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존재를 보아

야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전체를 보아야 존재가 보인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먼저 인간

이 가진 '선험적 주관성'을 새롭게 주목한다. 인간의 자연 원리적 주관성이야말로 진리적 실

체이며, 전체적 진리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통로임을 밝힌다. 

 개인이 가지는 모든 특수성의 본질은 보편성 안에 있다는 ‘발견'이다. 주관성이란 자신의 15

본질을 일반성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 범주는 존재론적으로 넓고 크며 

자연 원리적이다. 이것은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한 '주관성'이다. 이것은 실존을 넘

어 존재가 된다. 자신을 성장시켜 먼저 자신이 됨으로써 일반성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자신

과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물음은 자기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최종의 응답도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것이20

다. 응답의 품질은 자신과의 상호작용과 이웃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진다.

 주관성은 일반적 인간이 지닌 자연 원리적 인식과 실행 능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경

험적 인식과 행동의 합리성은 옹호된다. 이 모두는 인간이 타고난 자연 능력이자 자연 권리

이다. 이것은 기존의 실증주의 과학이 객관성을 내세우며, 존재를 객체화하여 가지는 부분성

과 선형성, 고립성과 폐쇄성 그리고 만연한 과학적 권위주의를 직시하게 한다. 이것은 실증25

주의 과학의 속성들이 진리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비판한다. 이러한 과학의 비 진

리적 속성은 현대 과학에 대해 깊은 성찰을 갖게 한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인간의 일반적 주관성이 근본적 진리성을 가진다는 변증법적 인식을 

획득한다. 인간의 주관성이 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근본 동력이라는 

각성이다. 편협한 ‘과학적 객관주의’가 득세한 이유는 인간의 주관성 상실에서 기인한 결과라30

는 사실을 통찰한다. 인간 주관성의 회복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 주관성의 성숙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 기반은 인간의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서 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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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다. 이것은 일찍이 칸트 Immanuel Kant(1724~1804)가 발견하고 시도된 바가 있다.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이 이를 이어받았으나 관념론에 기울어 

성공하지 못했다. 과학은 이 틈을 타서 ‘실증적 객관주의’를 주장하며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대로,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적 편견의 누적’이었다. 부분적 진리

는 진리일 수가 없다. ‘부분’은 본질적으로 ‘편견’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로 5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행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은 과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은 성장하여 자신의 ‘주관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관념론자라고 비

판받던 헤겔이 예견했던 길이기도 하다. 또한 실증주의 과학이 그토록 경계하고 심지어 혐오

했던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관적 용기가 필요했다. 이것은 인간의 주관성을 옹호하는 10

‘주관주의 철학’으로 발전한다. 인간의 주관성이 가지는 잠재력은 일찍이 후설 Edmund 

Husserl(1859~1938)이 발견하고 탐구하여 제안했다. 그러나 객관과 주관의 첨예한 대립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할 ‘적절한 Timing’을 맞은 것이다. 실증주의의 객관성은 스스로 부분성

의 굴레를 쓴 절반의 실패한 과학 모델로 인정되고 있다. 그 본질적 이유는 실증주의가 순수15

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진리의 속성은 순수함에 있다는 역사성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줄여서 말하자면, 실증주의와 현대 과학과 시장적 권력은 ‘동의어’다. 모두가 '시장 문명'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시장 문명은 주인이 없는 문명이다. 모두가 시장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 자원은 전체가 아닌 부분을 위해 쓰였고, 개인이 아

닌 권력을 위해 쓰였다. 본의 아니게 이를 주도한 것은 과학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20

탓이 아니라, 역사 전개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산업혁명 이후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했던 역사는 ‘아쉬운 지면 紙⾯’으로 인해 이렇게 요약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역사는 필요의 산물이며 역사는 다시 필요로 나아간다. 필요는 자주 

혁신을 만든다. 시대는 인간의 주관성의 복구를 요구한다. 주관성은 시대에 부응한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인간과 문명이 오래 찾았던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25

자연 원리적 주관성의 본질

 칸트가 발견한 선험적 감성과 이성의 실체는 오늘의 개념으로는 '선험적 주관성'으로 해석

이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자연 원리적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신경생리학적 지

적 능력 체계’로 볼 수가 있다. 최근의 뇌과학과 신경과학과 AI의 심층 신경망 이론 등에서30

도 입증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연원리적 감각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관성 감각과 

정교하게 구성된 다섯 채널의 입체적 오감이 실체로서 존재한다.

 먼저 우리의 시각은 양자론적 빛이 가진 전자기파의 풍부한 스펙트럼으로 정교하게 인식한

다. 빛은 우주 자연의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매체다. 우리는 이것을 본질로서 마주한

다. 청각은 파동 에너지의 강도와 밀도를 예민하게 느낀다. 촉각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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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너지의 밀도를 측량한다. 또한 후각은 주변 환경의 화학적 조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탐지한다. 미각은 생명이 자신의 운명을 다각적 에너지 밀도로 직관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는 온몸으로 느끼는 관성 감각으로 우주와 자연의 역동적 움직임을 섬세하게 느낀다. 운동선

수의 고도로 단련되고 세련된 신체 감각은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정교한 생체적 역동과 호

르몬의 조화를 본능적으로 감각하고 계산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5

 인간의 모든 감각 시스템은 우주와 자연의 다차원적 물리의 근원적 기층을 공유한다. 우리

는 이러한 실체적 인지 체계를 자신의 주관성으로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인

지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과학은 이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

것은 과학이 의도하지 않게 가진 맹목이자 독선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학은 자신이 발견한 10

부분적인 진실을 전체인 양 강제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고도한 직관을 원시적인 것으로 

여겨 불신하게 했다. 오래도록 과학은 인간과 생명의 자연 원리적 능력을 원시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해 왔다. 이러한 과학의 해석에 덕을 본 것은 ‘시장 문명’과 ‘시장 권력’이었다. 그

들은 아직도 인간 주관성의 본질을 밝히는 데 매우 인색하다. 스스로 절대 교사임을 과시한

다. 이제 우리가 이 진실을 주목해야 할 때이다. 이는 큰 실수이며, 과학의 빛나는 업적을 15

훨씬 뛰어넘는 과오일 수가 있다. 

 인간의 감각과 지성은 자기의 필요에서 비롯되므로, 과학이 인간의 주관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 과학은 인간의 정밀하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모방하기엔 구조적으로 부족한 도구

이다. 다만 인간의 고도한 인지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로서 적합하다. 과학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자연 원리적으로 과학화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빠른 길임을 알 수 있20

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과 범용 인공지능 AGI는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 주관성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자연 원리적 과학으로 받아들일 때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가이 맞아야 할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2. Human science의 요구25

인간의 존재론적 전략

 Human science는 인간을 주체로 삼는 과학의 존재론적 전략이자 방법적 전환이다. 이것

은 자연원리적이다. 인간의 주관성을 자연과학의 일반 원리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먼저 인

간의 자기 구성과 창조의 일반 원리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찍이 해야 했던 과학의 책30

무였다. 여기엔 인과론에 기초한 ‘본질론적 과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은 AI시대를 맞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이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방법론, 존재론, 인식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론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과 다양한 사회 조직이 창조적 자기 구성을 이루도록 돕는다. 여기엔 유연

하면서도 탄력적인 ‘자연 동역학 시스템’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모두는 존재론적 과학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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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이 주도하고, 인과론 기반의 본질적 방법을 도구로 삼아 수가 있다. 이들은 인간의 

자연 원리적 주관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 학제적 협력 시스템을 전략으로 삼을 수가 있

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휴먼 사이언스'의 기본적 프레임워크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 Human science는 자연의 일반 원리에 따라 ‘에너지 보존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

리’를 기반으로 각 개인과 사회의 창조적 자기 구성을 적극 돕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각 주체5

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도 가능한 것이다.

Human science의 완성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과 Human science의 중심 과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공감

과 지원으로 귀결된다. 역사 이래 인간은 자신을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대부분 10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창설자인 권력을 위한 헌신이었다.

 이러한 역사를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으로 극복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인간은 물질문명과 기

술문명의 정점에 도달해 자신의 주관성을 회복하고 삶의 진정한 주체로 서는 역사를 맞고 

있다. 인류의 과학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Human science’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Human science는 인간과 인간 세계를 탐구하고 지지하는 자연과학이다. 자연과15

학은 인간 밖의 세계로부터 인간 안의 세계를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 심리적 특징, 사회적 특징 등을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해하

고 공감하며 지지할 것이다.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다 학제적 

Human science의 범주에 속한다.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이곳은 새롭고 놀라운 ‘블루오션’

이 될 수가 있다. 인류는 Human Science를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인간 세계를 발견하고 미20

래에 도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

 새 시대의 인간은 과학에 의지해 과학의 객체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과학의 주체이며 과

학의 주인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이것을 촉진하고 주도할 수가 있25

다. 인간 개개인의 주체적 주관성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오랜 관성은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

적 구조를 하나씩 바꿈으로써 변화는 이루어진다. 필요를 자각하고 스스로 개혁함으로써 변

화는 촉진된다. 이 변화는 결국 역사의 필연이 되리라 전망한다. 지식과 정보를 거의 무상으

로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변화의 기반과 재료를 제공할 것이다.30

 우리에겐 ‘사실 인식’과 ‘주관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판단’과 ‘주관 판단’을 

위한 인식 체계다. 우리는 이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주관 판단’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한

다. 주관 판단이 이미 사실 판단을 포괄하고 있음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의 주체적 주

관은 존중하며, 그녀의 개인주의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다른 입장은 존중

하고 보호하는 일이다. 이 모두는 시행착오 가운데 자연 원리적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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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진화했던 길이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의 일반 원리임을 동의하고 지지할 수가 있다.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과학에서나 유용하다.

· 이것은 무엇인가?

· 이것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모든 물음은 먼저 자기 주관에 물어야 한다. 응답은 자신을 비롯한 보편적 인간의 주관에서 5

찾아야 한다. 최종의 응답은 물론 자기 주관이 응답하는 일이다.

 자연 원리적 마음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See as it is'로 충분할 수가 있다. 진리는 모두가 볼 수가 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10

15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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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중력에너지(-)와 Space position energy(+)의 비교

 우리 물리학이 파악한 기존의 중력에너지(-)는 중력장 안의 질량체에게 관성을 부여해 안정

적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모두의 눈에 띄는 ‘벡터 양식’의 에너지다. 이들은 물리학에서 정

교하게 다루고 계산된다. 한편 ‘Space position energy (+)’은 우주 전체의 규모에서 질량5

체에 광범위하게 에너지를 공급된다.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양식’의 에너지로 ‘(+) 

중력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태양에너지와 공기와 물 등의 생태 환경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의 물리학은 이를 아직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존재론적 과학적 방법’으로 직접 본질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계산된다.

  







10

 보통 물질 , 개별 물질 m, 우주 반경 R, 두 물질의 거리 r, 중력상수 G  

 ·


 : 운동에너지

 · 


 : 중력에너지 (-), 물리학의 중심으로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다.

 ·  


 : 우주공간 위치에너지 (+), 훨씬 큰 값이지만 계산되지 않고 있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부르게 된 것이다.15

 · : 에너지 밀도 항, 양자론적 개념으로 아직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 data : NASA Earthdata, ESA Planck satellite

20

25

 

 

30

Space energy(+)와 중력에너지(-)의 크기 비교        

       


    


    

  Earth         1.486×1041J           −5.299×1033J           2.804×107 

  Sun          4.951×1046             −8.095×1041            6.116×104

  Galaxy       3.734×1058             −1.19×1054              3.138×104

  Ordinary      4.085×1069            -4.085×1069            1.0         

  Matter    

 

  표에서 보듯, 우주 전체의 ‘보통 물질 Ordinary Matter’ 차원에서 ‘우주공간 위치에너지

(+)’는 기존 중력에너지(-)와 똑같은 규모로 있다. 그러나 일반 천체 영역에서는 중력에너지

보다 훨씬 큰 값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주공간 위치에너지(+)’는 계산되지 않고 있다. 이

는 우리 과학이 부분론을 극복하고 전체론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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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사회 인문과학은 사회와 인간 문제를 패턴분석을 통하여 관찰하고 이를 자연 원리적으

로 해석해 지혜를 얻는 학문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회 인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물

리학은 기대 이상의 근본적이고 큰 시사를 주었다. 

 물리학적 일반 원리들이 인간사회와 인간의 행동 원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원이며 인간사회 역시 자연 현상의 일부임을 자각하기에 충분하

다. 인간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본질이 물리학의 일반 원리들을 통해서 해석되고 공감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 원리가 가진 차원 높은 근원적 지혜가, 인간이 가진 사회적 

개인적 과제해결의 훌륭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결하면서도 견실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양의 고대 철학에서부터 근현대 사상에까지 줄곧 강조되었던 주

제이다.

 케플러와 갈릴레이와 뉴턴 등에 의해서 개척된 수리 자연 철학은 근현대 물리학의 기

반과 세계관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큰 혁신이었다. 엄밀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진 물리 세계에 대한 기계적이며 객관적 해석은 근현대 과

학 정신의 모범이자 정수라고 할 만하다.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선 연구자들

의 자연원리적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앙에 가까운 경건함과 깊은 탐구 정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밝혀 놓은 수리 자연철학의 정교하고도 철저한 과학성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근현대 문명과 문화의 모범이기도 하다. 

 인간이 획득한 이러한 '과학성'은 우리 스스로 놀랍고 경탄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결코 멈출 수는 없다. 과학이 가지는 추상성은 본질과 늘 Gap을 가진다는 현실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과학적 방법이 가진 부분성과 선형성, 고립성과 폐쇄성이 가지

는 구조적 한계는 모두가 공감하는 극복 해야 하는 과제다. 이것은 모두 진리와 반대 방

향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적 원리가 인간을 위한 원리임을 자각한다면, 과학적 

방법의 본질적 개혁과 존재론적 도약은 자연 원리를 향한 도정에 근본적 혁신을 주리라 

전망한다. 

 이번 (+)중력의 발견은 우리 인식 세계의 근본적 확장과, 잊고 있던 인간 주관성의 회

복에 큰 시사를 준다고 본다.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에서처럼 과학도 늘 발전과 성장 과

정에 있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가지는 이러한 '겸손'은 과학과 문명과 인간의 미래에 

언제나 지혜롭고 윤택한 발전을 담보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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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Social humanities is the study of social and human problems through pattern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problems based on natural principles to 
gain wisdom. From the perspective of a social humanities researcher who studied 
economics, physics gave more fundamental and significant implications than 
expected.
 The fact that general principles of physics are very similar to human society 
and human behavioral principles. This is enough to realize that humans are part 
of nature and that human society is also a part of natural phenomena. The fact 
that various phenomena and essences of human society can be interpreted and 
sympathized with through general principles of physics. The high-level 
fundamental wisdom of natural principles can be an excellent, efficient, concise, 
and solid alternative for solving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of humans. This is 
a topic that has been emphasized from ancient philosophy of the East and the 
West to modern and contemporary thought.
 The mathematical natural philosophy pioneered by Kepler, Galileo, and Newton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foundation and worldview 
of modern and contemporary physics. Einstein's discovery was a great innovation. 
The mechanical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physical world, based on a 
strict positivistic methodology, is a model and essence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scientific spirit. As a person who loves science, I cannot help but 
pay tribute to the passion for the natural truth of the researchers, their piety 
close to faith, and their deep spirit of inquiry. The sophisticated and thorough 
scientific nature of the mathematical natural philosophy they revealed is also an 
example of the greatness of the human spirit and modern and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culture.
 This 'scientific nature' that humans have acquired is surprising and admirable. 
However, we can never stop here. This is because the abstractness of science 
always has a gap with the essence. Moreover,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scientific method, such as its partiality, linearity, isolation, and closure, 
are tasks that everyone agrees on and must overcome. This is because they are 
all characteristics that are opposite to the truth. If we realize that the principles 
of natural science are principles for humans, the essential reform of the scientific 
method and the ontological leap will provide a fundamental innovation in the 
journey toward the principles of nature.
 This discovery of (+) gravity is seen as having great implications for the 
fundamental expansion of our cognitive world and the recovery of forgotten 
human subjectivity. I believe that this 'humility' that we have within ourselves 
will always guarantee wise and prosperous development for the future of science, 
civilization, and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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